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들께 드리는 교육감 서한문

존경하는 인천 교육가족 여러분,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최근 코로나-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되시길 간절히 기원하며, 
인천시교육청 모든 교직원들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저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 중 하나인 중국의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아픔과 어려움을 빨리 이겨내길 응원합니다. 
바이러스의 확산보다 심각한 것은 혐오 바이러스의 확산입니다.
바이러스는 퇴치하고 치료하면 되지만, 
혐오 문화의 확산은 회복할 수 없도록 관계와 공동체를 파괴하고, 
보이지 않게 정신을 병들게 하며, 그 피해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3,200명의 중국 이주배경 학생이 있습니다.
모두가 인천의 아이들이자, 우리의 자녀입니다.
단지 중국 학생이라는 이유로, 중국 이주배경이 있다고 해서 
맹목적인 혐오의 대상으로 치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혐오를 거부하고, 협력과 공동체 정신을 확산시킵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시민정신을 발휘해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긴밀한 국제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인천시민 여러분! 

모두의 지혜와 협력으로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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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